
<보도내용>

□ 2026.7.3. 뉴스1은 ｢반도체 초과세수 30조, 미래에 투자 ... ‘기금 적립 
후 국부펀드’ 추진 ｣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한국형 국부펀드와 
연계해 인공지능(AI)·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
하고 있다”며,

 ㅇ “미래대응기금은 AI·반도체·바이오·원전·우주항공·양자기술 등 국가전략
기술 투자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, 경기 대응 재원등에 활용될 전망”이고 
“국부펀드는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다시 미래 성장동력 
투자로 환류하는 구조가 거론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정부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 신설·적립,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
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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